B4990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보람과 기쁨      19-03-13

길가에서 개와 고양이가 만났다고 합니다. 먼저 개가 말했습니다. “내 주인은 말이야. 나를 무척 사랑해준다. 매일 좋은 식사를 주고 비가 와도 젖지 않도록 좋은 잠자리를 집안에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안아주고 귀여워 해준다. 아마도 내 주인은 신인가 봐.” 고양이가 질세라 말했습니다. “ 내 주인도 나를 무척 사랑해준다. 매일 최고의 음식을 주고 비에 맞아 몸이 젖을까 봐 좋은 잠자리를 집안에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안아주고 귀여워 해준단다. 아마도 내가 신인가 봐.”

개하고 고양이의 태도를 잠시 분석해 봅시다. 개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높이 평가했지만 고양이는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자기가 잘 나서 그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사실 고양이는 사랑을 주는 자가 느끼는 깊은 보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는 그런대로 사랑을 베푸는 주인에 공을 돌렸지만  개도 자기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으로만 주인을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대학에 다니는 딸을 둔 엄마의 깊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등교하는 20대의 딸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부터 무공해 유기농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어 줄 때 가슴이 벅차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엄마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준 도시락을 가지고  집을 나가는 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세상에 태어나서 딸을 낳아 곱게 기른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딸이나 아들이 어떻게 자랐든지 그런 귀중한 생명을 세상에 낳았으니 자식을 위하여 살을 깎아 먹여도 아깝지 않은 부모의 사랑이 벅찬 보람으로 변하여 그녀의 가슴을 채웠던 모양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주어도 주어도 더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터 받는 사랑은 받아도 받아도 더 받고 싶다.”  이 말을 부모 와 자녀 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주어도 주어도 더 주고 싶고  자녀가 부모로 받는 사랑은 받아도 받아도 더 받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킷 맥칼럼 (Kit McCallum)은 아래와 같은 시로 엄마를 기렸습니다.
나는 지나간 여러 해를 돌아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고 자라온 과거를 회상합니다.

기억의 차선을 따라 왔지요.

내가 회상을 해보니

내가 걸어온  발 자욱마다

당신은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간난 얘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세월의 시련을 함께 이겼습니다.

당신은 나를 팔에 안고 어르렀으며 양육하셨습니다.

그 모든 세월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나를 품에 안고 행복할 때나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주셨고 

먼지를 털어주시고 나서

다시 말에 올라타서 전진하라고

격려를 주셨지요.

당신의 끊임 없는 돌보심과 사랑,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는 당신의 가슴은
언제나 나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되어주신 인물,

그리고 나를 가르쳐주신 사랑하는 엄마의

반만 내가 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 까요.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나는 봅니다.

온유한 영혼을 가진 여인,

나를 매일 안아주신 여인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사랑하는 여인, 엄마입니다.

엄마를 옆에 두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하는 마음과 부러워하는 마음을 보냅니다.   끝

